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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안덕면 대평리 오연수, 김영희 해녀 인터뷰 -2
해녀: 오연수(1955년생, 23세 때 결혼), 김영희(1957년생, 21살 때 결혼)
인터뷰 일자 : 2019. 06. 24.
인터뷰 : 좌혜경(Q로 기록), 
해녀   : 오연수(A로 기록), 김영희(B로 기록)

Q : 육지물질이나 그 일본물질 제주와 다른 점이 뭡디가, 바다는?
B : 다른점이 별로 엇입디다. 다 물건도 똑같고 양, 전복도  똑 고, 구제기도 똑고 다 있

는 것이
Q : 그대로 예?
B : 예, 경헌디 거기는 이 저, 돌 아래 곰치궤기가 고냥마다 이신딥디다 일본은. 그게 무서원

게, 물질허믄
Q : 저기 제주도는 곰치 없지 양?
B : 엇우다게.
A : 물질, 우린 강원도 저 신암가난 다른점이 많읍디다게. 거기는 이 소라도 엇고, 저 겨울엔 

가난 미역, 미역만 해그네, 이 줄미역 해그네 뭔 안혀그네, 거기는 붙이는 미역, 제주도
치 하나식 안 널어그네 막 단 두단에 그런 거. 경허여그네 미역해여그네 그 우린 고무
옷도 안 입을 때난, 한번 들어가그네 허엉 나오곡, 또 한번 들어낙 해오곡 허면은 바당사
는 암주들이 그땐 “암주암주” 헙디다게. 바당에 사는 암주들이 와그네 그걸 다 싞어 가. 
경허면은 가에서 너는 사름이 잇어 예. 게민 거 널곡, 전주덜해그네 그거영 보멍 다 널어
그네 미역행 팔아그네 똑같이 우리가 한 배에 열사름썩 가난 예, 다름점. 거난 그거 허여
그네 미역 행 그 엿날에 우리 열일곱에 갈 때도 그 엿날에 오만원 허여그네 친정더레 
보내곡, 또 미역 끝나면은 해삼허고 성게, 그디 앉앙귀렌 헙니다. 솜 솜. 그거 잡아그네 
팔월 멩질1) 때 되면은 그거에 올 때 제주도 들어오젠 허민 사과 저 박스 나무박스로 헌
걸로 박스 사곡, 선물이렌 헌건. 그 거 사와그네 멩질 해먹곡. 여답 아홉 살아옵니
다. 정월에 나강. 일월달에 강 시월달 구월달 나야 들어오곡. 경헌디 제주도 바다허고 틀
려 예, 물리 물이 그렇게 실루와2), 막 추워. 강원도는, 그렇게 하고. 또 통영이 통영군 한
산면 비진리 가난, 제주도 물이나 마찬가지곡, 거기는 다 잇어 예. 그 엿날에는 멍게가 
그렇게 많아. 자연산 돌멍게가 그렇게 많읍디다게. 경허고, 그 디 가면은 저 이녁 바당만 
안허영 양, 예를 들면은 동카름허고 대평허는 그 경계에 막 도둑질 물질허듯이 보내곡 
게, 우리 어릴 때난 도둑질 물질은 강 허지도 못허여. 겁낭 영영 고개만 들멍 휘어만 뎅
기다그네 고무옷도 안 입고 허민 추우민 와불곡 해신디, 제주도허고 다른점이 강원도 가
난 완전 다릅디다게. 다르곡.

Q : 거믄, 그 암주는 돈을 산사람?
A : 예, 바당 돈 산사람
Q : 그다음에 아까 객주? 아까 뭐렌 또 무슨 소리 했잖아 예, 곽주?

1) 명절
2)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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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니, 암주 암주렌 헙디다. 강원도 가난, 암주. 암주는 예를 들면 마을에 회의 헐 때, 총
회 헐 때, 이렇게 모이면은  는3) 이바당 사라, 저바당 사라 헐때, 궂이벢이(??) 허듯이 
돈 줭 사. 거믄 거보고 암주라 헙니다. 그 암주가 배 탕 와. 해녀 멫사름 해그네, 예를 
들면 우리 대국허민 대국허는 해녀는 이만이 있고, 또 저기 마국은 마국허는 해녀가 있곡 
헙디다 예, 배가 가면은 강원도 우리가 간 땐 신암 가난 배가 세척 헙디다 예. 거난 전주
가, 전주 전주.  

Q : 전주는?
A : 전주는 해녀덜을 모집해 가는게 전주. 
Q : 아, 전주
A : 예, 전주허고. 암주는 바당 산 사름이 암주. 겐 우리가 간에 그걸 해수다.
Q : 거믄 전주는 뱃사공이 주로?
A : 예, 뱃사공, 배임제, 전주는. 경허여그네 해녀덜해그네 부하로 먹는거라예. 예를 들어그네 

미역이 열단 허면은 우리가 여섯단 주면은 지네는 네단 먹고, 그런식으로 헙디다예. 그런
식으로 해그네 그걸 또 팔아그네 보내주고, 엿날 육지 갈 때 경 헙디다.

Q : 으응, 팔앙 돈 보내주고
A : 예, 팔앙 돈 보내주고예. 그 엿날에 갈 때는 보리 , 보리 . 보리  되에 서말씩 먹

는덴 허여그네 스물닷말 거난 스물닷말씩 마다리로 무지무지 헌걸로 묶엉, 흥글엉 묶어그
네 붙영, 배로 둥그령, 강원도지 배로 가곡, 차로 해그네 큰 트럭으로 몬 싞어당 그디
지 강 이십니다. 게민 우리가 살멍 그 집주인네 집이 놔 둬서양, 바당 쎄그네 물질 못
헐 땐, 산에 강 나무 해오렌 해영 나무 허여당 불 때면은 머리빡에 이엉오는 사름, 졍 오
는 사름 허고, 강원도 가난, 순 감자가 유멩해노난 겨울에 감자 싹 하나도 엇인디 주인이 
감자 강 캐어오민 그걸 벳겨그네 우리가 먹고, 또로 저 문어 같은 거는 강원도 가난, 문
어도 양, 하나 르치민 잡지도 못헙디다게. 모살에 하도 큰거라부난 잡아낼 수가 없어. 
막 눈만 이만이 해그네 해노니 무서웡 못 잡아

B : 흐흐흐
Q : 사름만이 혀?
A : 예, 못잡으민 머구리, 그 주변에 버꾸기로 태워 갔당 머구리로 와그네 캐야되어. 사름은 

못잡아.
Q : 너무 커부난
A : 예, 그추룩 큰 문어도 강원도 여름에 갔을 때 봐수다게. 경허연 무서원 당초 못잡아 그거

는. 경허연 그거 암주 전주허는 거는 그거, 그거고 예.
Q : 그 디서 오연수계장님 은 경우는 얼굴도 예쁘고 허난 막 결혼 그디서 허켄 허는 남자

도 잇어실 건디
A : 우리 어린 때난. 우린 그 때 양, 아니 진짜주게. 그 때 어린 때는 남자덜 오는게 막 그 

분시가 모르난산디 미와만 붸영.  장, 바당에 갔당 지쳥 만 자젠 허는디, 우리 언니
네는 나이가 먹으난, 그 아무래도 남자에 대해, 성에 대해 아는구라, 남자가 오민 이 
나가곡 경허는디, 우린 경 안허여그네 막 욕행 부에나그네, 이제 제주도 말로 부에낭 해
가민, 육지 나이덜 우리들 보고 제주도 간 아이덜 가그네 어멍 젲덜 더 먹엉 오렌 허멍 
어렸덴4), 어렸덴. 경허멍 막 해나수다게. 아니, 우리영 간도 양 여기 대평사름도 살암수

3) 너는
4) 어리다. 나이가 적어 철이 덜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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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멫 사름
Q : 물질
B : 결혼허연. 물질 갔단 하영 살암수다
A : 예, 신암, 살암수다. 정수도 살암고, 그디 저 대포사름도 서이가 살암수다. 세사름허고, 갔

다그네 남자들허영 살아부런게.
Q : 해녀노래도 요즘 공연들이영 허곡 햄지 예?
A : 예, 예, 예.
Q : 해녀노래 공연이영 예?
B : 예
Q : 노래 연습도 잘 허시고 예?
A : 노래 연습은 이제
Q : 강경자 회장님은
A : 강경자 완에 배왐수다.
B : 배왐수다
Q : 아, 요즘도 햄수과?
A : 예
Q : 일주일에 한번씩?
B : 예
Q : 아이고, 경해도 장 왕 르쳐주엉 다행이여게 예? 해녀노래
A : 이번 전주 가젠 허난, 전주 가젠 허난에 그 춤, 춤도 가르쳔에 배왐수다게. 이 선생님

이영 따라 갈 거. 
Q : 예
A : 전주 시월 십삼일날 가젠 허난 
Q : 누가 춤은 가르쳐 주고?
A : 춤은 그 저 홍춘이, 아니 홍춘이 과장님허고, 고인숙이 그 저 주무관님이 모연에, 거기서 

아는 사름 핸에, 보낸에, 남자가 왕 춤춘디 양, 남자가 춤 르치는디 야들야들허게 르
침디다.

Q : 아, 잘 르쳐? 거믄 직접 해녀분들 해가지고 연습허는 거지 예
A : 예 연습 직접 
Q : 몇 명?
A : 십삼명이
Q : 아, 십삼명이? 그냥 테왁 졍 들고, 이것도 예, 좋아. 
A : 으
Q : 막 좋아허지 않읍디과 게 예, 그것만 해도 예? 으응, 숨비소리에 대행 번 아줍서, 숨

비소리
B : 숨비소리는 물질 허당 보민 지치민 자연적으로 물 우티 올라오민 “호오이”허영 나옵니다

게 자연적으로.
A : 경허민 시원허고
B : 경 해부러야 또 다음 내려가젠허민 시원허게 허여그네
Q : 거믄 계속, 숨비소리를 허여
B : 예, 한번 갔당, 물아래 갔당 올라오민 숨비소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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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흡 시원허게 막 해뒁 내려가곡, 해뒁 내려가곡
Q : 여기 바당은 깨끗허지 예?
B : 예 
A : 예 
Q : 바당 청소라든지 갯닦이는 어떤 식으로 햄수과?
A : 갯닦이는 우린 안해보고 예, 갯닦이는 그 엿날에 테레비에 보난, 천안에 그 저 막 기름 

비와부난, 갯닦이 허는 거 막 퐁퐁이 해다그네 막 베끼고 허는 거 보연게 마는 
Q : 여기 무 지충이니 뭐니 그런 거 엇우과?
A : 우리는 한전 오염때문에 지충 엇우다.
B : 옛날에 톳 헐때 해놔수다. 톳 헐때 지충 캐고
A : 한전 오염때문에 지충도 엇고, 톳도 엇고
B : 이젠 톳 엇어부난 
Q : 아, 이젠 엇어부난
B : 응
Q : 이 디가 어느 바당에 와신고, 물속에서 작업허당, 영 들여다보는 거는 어떤식으로 알아집

디과? 여기는 바당이 크지 안허니까 쉬울건가?
B : 아니, 계속허는 바당이난 어느 바당, 어느 바당 알아집니다게.
Q : 물 속에서 다 알아졈수과?
B : 예. 
Q : 물 우에 왕 알아졈수과?
A : 물 속에서도
B : 물 속에서도 알고
A : 우에서도 알고
Q : 왜
B : 물질 허는 바당, 동텃여여 섯어랭이여여, 서텃여여, 남바우여, 
A : 가운디도랭이
B : 가운디도랭이, 
A : 이름은 엄청 하우다. 통바우, 뭐
B : 바당 일름이 다 잇어.
A : 눌여여. 뭐, 잘도 하
B : 자기 또 잡는 구역이 잇어 양? 이녁이 물건 가고 싶은 디가. 게민 어는 여 가켄허멍 가

곡, 경 헙니다.
Q : 그 여를 이덜 안가고?
B : 이 갈 때도 있주마는 또 피허영 갈 때도 있곡
A : 거의거의 다 붙으니까 거의거의 멫메타 간격 엇이 그저 탁탁 붙으난 해녀덜이 이 해녀 

요기 있으면은 우린 요만이도 강 잡을수도 있곡, 또 해녀덜이 너무 많이 붙으면은 복잡허
여그네 못해.

Q : 근데, 저도 대평리를 좋아허는게 예, 서로 다 그거를 공유를 핸게. 나는 어느 바당 가켜, 
그 그디간 보난 뭐 잇어라. 뭐 이런 것들이

B : 다 읍니다.
Q : 잘, 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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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통, 하나의 소통
Q : 잘되는거 닮아
B : 어디간 보난 구제기 하영 올라서라게
A : 응, 소통
B : 낼랑 그디 가게, 그추룩 허여
A : 특히, 저 야이는 저, 어저께 요새 성게허멍도 “아이고, 언니네 어느방당에 성게 하십디다. 

어딘 염아십디다. 아이고, 오단보난 오단에 성게 여믄디 가르쳐신디 아고, 물 밑에 어두
와부난 못 찾읍디다” 허곡 다 읍니다게. 경허고 성게헐 때 은 땐 죽허게 거의 비슷허
게 다허영 헙니다게.

Q : 아, 언니네 그런게 
A : 소통 
Q : 다른 데 보다 소통허면서도 이 협조허는게 
A : 아, 우리 어촌계 해녀덜은 저 단결은 잘 됩니다게. 
B : 다 경 헙니다게.
A : 나이가, 나가 나이가 어려도,
B : 이녁만 많니 허젠 허지도 안허고
A : 나이가 드신분이라도  밧딜로 모입셔 허믄 딱딱딱덜 모이고, 또 나가 영 졍 해야 됩니

다 허면은 저 건의 거부 안헙니다게.
Q : 우미도 엇고
B : 우미도 엇고
A : 우미 조금조금 먹을거, 이녁 먹을거 조금조금 여름 나민 해옵니다. 조금조금
Q : 도 엇고
B : 도 엇고
A : 보말 잇우다. 보말. 보말 조금 나오고
Q : 보말은 어떵 햄수과, 보말?
A : 보말은 성게 끝나민
B : 성게 끝나민
A : 문어허곡, 보말 잡으레 데니곡, 또 이제 저 고기 낚으는 미끼 저, 기드렉이 기드렉이 기

드렉이
Q : 기들렉이
A : 기드렉이 잡아다그네 이 다금바리 낚으는 사름덜 갓돔 낚으는 사름덜 사가곡 경헙니다게.
B : 기드렉이가 비싸수다게.
Q : 거드렉이
A : 어, 거득렉이, 기드렉이. 우린 기드렉이렌 해놨주게.
B : 옛날엔 그거 잡앙 막 데껴불고 해신디, 이젠 어느절에
A : 막 비싼게
Q : 막 비싸고
B : 하나에 천원
Q : 보말은 수드리꽈, 보말?
A : 물질허멍 
B : 수드리도 있고, 보말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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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드리, 수드리가 많이 잡힙니까?
B : 예, 물질허멍은 수드리. 멫키로 정도는 아니고
A : 엿날엔 막 하신디 것도 엇언게 이젠
Q : 보말도 하도 잡아부난 
A : 하도 잡아부난 엇언
Q : 군소는?
A : 군소는 있고, 군소는 잇입니다. 예, 하영은 엇어도 조금조금은 잇고. 
Q : 군소하고
A : 주로 엇인거는 톳허고 이, 먹는 , 먹는  엇고 이, 우미도 이녁 먹을 거 조금조금 허

고, 대량으로 해그네 뭐 공판허거나 그런거 못허는 거주.
Q : 저기, 해녀해서 가장 보람있는 거는 뭐꽈?
A : 해녀핸에 보람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저 직장보다 마음이 편안허고, 마음이 편안허고, 그

래도 해녀라는게 하나의 직업으로, 직업이니까 바다에 가는 게 참 즐거워. 가면은 이 집
에서 스트레스, 근심 있는 것도 바다에 가면은 싹 풀려. 

Q : 여기 바당이 잘도 편안허여
A : 예, 싹 풀려, 풀려가지고, 우리가 해녀 했다는 것이 참 보람 느낍니다게.
B :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게
A :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좋았지만은 지금은 더 좋아예. 이 나라가 고마와가지고 이. 정부

가 고마와가지고 이. 유네스코 등재로 시작허영 기타 등등, 해녀증 다 나오지, 이젠  해
녀덜은 옷 다 나오지, 해녀덜 연금 다 주지, 이제는 뭐 점점 우리가 해녀덜 보람이 느꼄
수다.

Q : 그 저기 닻도 가졍다념잔아 예?
A : 예게. 
Q : 닻은 어디 강 내리웁니까?
A : 닻은 요새는 막 쇠닻덜 햄서 양? 쇠 삼바리이 이렇게 갈쿠리 닮은거 헌거, 그건 아무데

나 픽 던지면은 
B : 걸어져.
A : 조금조금 뎅기면은 지가 지대로 톡톡톡톡 걸려, 걸리면서 허고, 그거 안헐 때는 둥그런 

망아리 조그마헌거에다 돌멩이 집어 놩예, 이렇게 보다가 이런 밋밋헌 넌지5)에 놓면은, 
빨리 끗어6)버리면은 이런 넌지 말고 옴탕옴탕 홈텡이에다가 같은디 그런데에 콱 집어 넣
든가, 아니민 이거, 여면은 여 밑으로, 여 밑으로 집어 넣면은, 물이 막 가도 이디서 올라
오지 못허영 좀 의지가 되게

B : 걸리주
A : 그런식으로 허고
Q : 뭐, 락이라든지 이넌 건 안 쓰잖아.
B : 아니, 락도 씁니다. 락허민 락에다가 신발도 담고, 그디 기드렉이 잡아넣고, 전복,

해삼도 잡아그네 그레 넣고, 
A : 다른 바다에덜 보민 저 모슬포레나, 가파도레나 가면은 이런 앞이 락 차그네 물건 막 

잡아놔 양, 경헌디 우리 해녀덜은 그런 거 안헙니다. 락은 안 차그네 그냥 망아리에 꼭 

5) 바다 속에 있는 바닥 돌
6) 끗다 : 큰물이 휩쓸고 지나가다. 큰물의 흐르는 물에 끌려가다.



- 7 -

잡앙 올라 맹 갖당 놓주
B : 손에 잡아 왕 올라와그네
A : 락 창 안허고게
Q : 옛날에는 테왁 망사리는 어떻게 만들었지?
A : 옛날에는 테왁 망아리 헐 때는 우리 할아버지네 잇일 때 보난, 찍 잇우게 찍. 찍으로 막 

두드령, 찍 두드령 노끈 멘들앙, 그걸로 해그네 망아리 멘들앙, 미역 헐 때 미역 망아리 
허고 해수다. 

B : 이젠 나이롱 망사리가 나완 놩.
Q : 망사리가 컷지 예, 그 땐 예?
A : 예 커마씸, 미역 망아리 허다그네 로 배추 막 담아그네, 바닷물에 가그네, 짠물에 강 

배추 담앙 절였다그네 건져오곡, 그 망아리에 경허곡, 우리 할망네영 같이 영 사난 
B : 테왁은 옛날 콜락
A : 콜락 콜락
Q : 콜락테왁이영 
A : 미역 허채헐 때 은 때, 콜락테왁으로 몬딱 허민, “들라” 호각 불기 전이, 앞이 막 앞이

만 갈라고 해녀도 있주게 아무디도. 경허면은 그 바당 지킴이덜이 몽둥이 들렁 갔다그네 
어떤 때는 거 두드령 벌러불기도7) 허여.

Q : 벌러불면은 그 사름 작업
A : 그사름 작업 못 허여. 
B : 작업 못 허주게.
A : 작업 못 허게 햄주게. 열받게 햄덴 해그네
Q : 경헌디 그 옛날에 콕테왁 헐 때는 그 거 까져불믄 어떵헙니까?
B : 까져불민 또 새로 해야주게
Q : 아니게, 여기를 나오젠 허믄 어떵 나옵니까?
A : 아, 경헌디 우리 물질헐 땐 콜락 까져그네 막 헌 건 엇어. 
Q : 한번 엇어?
A : 예, 아무래도 조심허고
B : 그런 건 엇어
Q : 조심허고
A : 응, 조심허영
B : 우리 배울 때, 콜락 테왁 난 짚어보지 안허여수다. 스폰지 테왁 나온 때 물질 허연
A : 콜락 테왁은 짚었주만은 저 스폰지 옷 안입어부난 얼엉 오래 살지 못허주게. 게민 조금 

조금 사난, 경 두렁박도 까지지 안허여.
Q : 뭐, 그럭저럭 되는 거 닮수다. 그 무시거, 오늘 물질 가켜 뭐 허켜 허는 거는 서로 회의

덜 허고 허잖아 예?
A : 아니, 물질허는 거는 물때. 딱 물때로 딱 한조기8) 날부터
B : 날자를 정허연 허난 
A : 딱 한달에 한조기 날부터 허여그네 한조기, 악근조기, 분할, 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

물. 딱 끝나고, 여섯물, 일곱물, 여덜물, 아홉물, 열물, 열물, 열두물  

7) 부숴버리기도
8)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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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쉬고
A : 쉬고, 그 다음에 또, 한조기부터 허영 허고
Q : 아까 한번 다시 세봅서
A : 한조기, 악근조기
Q : 분할
A : 분할, 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경허고 여섯물, 일곱물, 여답물, 아홉물, 열물, 열

물, 열두물진 안허고
Q : 안허고?
A : 예. 육일은 작업, 칠일은 작업 안하고, 팔일은 작업하고
B : 팔일은 작업하고
Q : 무조건 작업
A : 예, 무조건. 한달이민 십육일 작업하고, 십사일은 놀고
Q : 여기서는 여기 갯, 그 저기, 여기 본향당 할망당
A : 할망집
Q : 거기 감지 양?
A : 예, 예예
Q : 거기 본향당 낭도 막 크고 막 멋져져서라 
A : 예, 이제 그디 뎅깁니다.
Q : 요즘 예, 저는 예, 할망당을,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할망당에, 그거를 한번 좍 조사를 

했거든 예, 경행 그 할망당도 보존을 해야 됐던 거 닮아. 여기도 아름답더라고
A : 예, 여기 아름답니다게.
Q : 이게, 저기 어디서 갈라와선게게. 저 예래 본향에서
A : 예게 예게, 
Q : 봉가온 할망이라서
A : 예게, 다섯 성제해그네, 이 우리가 큰 이렌 헙니다게.
B : 이 당 할망이
Q : 예래 본향이 큰 딸이렌?
A : 아니, 여기가 
B : 이디가 큰 
A : 큰 딸이렌 허여.
Q : 아, 이본향당 할머니가
A : 열리9)서 갈라온게 아니고, 우리 본향이 열리 갈라 가수다게. 
Q : 열리로는?
A : 예게   
Q : 여기는 어디 큰딸이렌?
A : 우리는 저 덕수로 행 왔젠 헙니다게.
Q : 덕수로?
A : 경 왔젠 허여. 어멍 할망덜이나 자세히 못 와도 여기 본향은 큰딸이엔 욕심이 많아그네 

앚아 만리 사천리라고 앚아서 만리를 보고, 사면은 천리를 본덴핸에, 갈 때는 할망집이 
갈 때는, 나는 할머니 이, 우리 성할머니가 워낙 정성을 해나난 할머니난, 할머니가 다 

9) 예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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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난, 어머니는 정성을 잘 안허고, 할머니는 정성을 허난, 어릴 때 아준 거를 기억
나 예. 할망집이 갈 때는 옆도 베리지 말고, 앞도 그저 앞으로만, 그냥 옆으로 사그네 가
고, 항상 짐을 구덕에 졍 가곡, 올 때는 그디 다 놔 뒁 오는 식으로 확 들러그네 오고, 
이런식으로 헌덴 허멘 양, 그거 할망식으로 하는 디, 요새 사름덜은 경 안허여 양, 경 안
허여그네 허는디, 그추룩 허곡, 이제 다 할망집이 갈 때는 절대 이런 밧디, 옆이 가당 뭐 
아무리 배고파도 뭐 하나 타 먹거나, 올 때 뭐 타 먹거나 허지 말렌 헙니다게. 할망집이 
갔다 올 땐. 경 행 우리 할머니가 시켜주멍 해신디, 그거 첨 이 할망집인 아무 많이 손
덜이 가도 배가 커부렁 그렇게 좋아헌덴 마씸. 아무 많이 와도 반가워만 헌덴. 예, 아무 
많이 와도. 거난, 육지서든, 제주시서든, 이디 본토 해난 사름덜은 여기 다 와도 오는 낙
이 손은 그렇게 존덴 아까워 헌덴 헙디다. 할망이. 우리 할머니 산 때 다 아줜 예, 
앚아그네 만릴 보고, 사천리를 보난 심방10)이 엇어도 가면은 일름, 속으로 그자 일름 거
느령 뭐 허면은 다 할망이 안덴. 

Q : 그디 청소는 잘 햄수과?
A : 청소은 거는 심방이 왕 헙니다게. 아무나 못행 예. 아무나, 아무나 그디 건드리지 못행

해그네, 그런디는 예. 거난 심방이 저 을에서 해그네 허고, 우리 저 심방이 왐수다게, 
Q : 그 저 고덕윤 심방?
A : 아니아니
B : 아니
A : 저, 대포 심방 왐수다. 매점에 이제
B : 작년부터사 왔주
A : 정월에 오고 양, 유월 음력 유월에 오곡, 동짓덜에 오곡 행
Q : 아, 심방이 깨끗허게 잘허는구나. 대포리 본향당도 간 보난 예, 깨끗허게 잘
A : 예, 그 본향 그 선 심방이우다.
Q : 아, 그 심방?
A : 예, 그 심방 옵니다.
Q : 거믄 언제 언제 감수과?
A : 음력 유월, 동짓, 정월. 경 행 헙니다. 경고 자기가 집안에 일 있든가 마음이라도 뭐

허면은 가그네 술이라도 사다그네 가그네 절 삼배라도 허고 오고 경헙니다.
B : 삼월달에 가는 사름도 있고 경
A : 그렇게 헙니다.
Q : 정월에, 유월에, 시월에
A : 아니 아니
B : 유월허고 정월엔 상들이난 갑니다.
A : 동짓에도 갑니다. 짓덜. 거난 할망집이 뎅기는 것도, 다 양, 뭐 팔월 멩질, 정월 멩 

허듯이 다 뭔가 것도 잇입디다.
Q : 뭐 애기들 아파도 강, 그 디 강 
A : 예,
Q : 기회만 되민
A :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느꼉 혀집니다. 조상들헌테도 뭐허면은 입 속으로라도 조상들 도와

줍센 허곡, 난 항상 허여집니다. 우리 아기덜 저추룩 뭐해가면은, “야, 속섬허라. 니네덜 

10)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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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모르게 구름발로 다 다니멍 조상덜이 도와줨저. 니는 아무소리말라”
Q : 어촌계장님 엄청 기도핸? 너무 달라진 거 닮아. 
A : 무사?
B : 그런 물정이 훤헙니다게. 우린 얼렁뚱땅 허는디
Q : 옛날은 경 안해난 거 닮은디
B : 아, 옛날부터 
Q : 아, 경 해나수과?
B : 잘헙니다게
Q : 또 다른 모습을 봠서
A : 엿날엔 이추룩 앚앙 이추룩 자당 보민, 안 이쁜 아이주게
Q : 경 햄구나. 나도, 영 아도 그걸  귀로만
B : 옛날에 어릴 때주만은 할망덜이영 뭐허난 옛날 물정 다 압니다게. 
A : 거난, 이거 영 정 허다보면은 이렇게 안 적어도 예, 아까 좌혜경 박사님이 저 그 할망덜

신디 가난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끌린덴 허는 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허면은 그
거 해나난, 자해적(?) 다 허여그네 알아지는 거라.

Q : 그 어머니도 해녀여수과?
A : 예게, 할머니도 해녀, 어머니도 해녀. 어머니 우리 이 이 해녀덜 허단 돌아가셔수다

게.
Q : 언니네도 있고?
A : 언니 엇우다. 난
Q : 아, 혼자
A : 아니, 딸은 형젠디 동생 밑에 동생. 나가 큰 딸
Q : 그 밑에 동생은 물질 안 허고
A : 물질 안 허고. 걘
Q : 큰 딸이시로구나.
B : 옛날에는 할머니여 어머니여 서이덜 몬딱 
A : 보통이주. 야네는 시어머니도 잇우다. 물질허는. 
Q : 시어머니도 잇어?
A : 시어멍 잇어. 이제
Q : 연세는?
B : 이제 구십
Q : 구십인디 물질
B : 아니,  아직  이젠 안 혀
A : 성게 깜주, 그쫙 깜니다. 보말잡으레 뎅기고
Q : 이 까고예, 건강허지 예
B : 시어머니영 이 물질도 허곡, 건강해수다.
A : 이 살암수게, 친정 어머니도 물질허곡, 있곡, 계시곡, 
Q : 아, 지금 계시고?
B : 친정어멍도 물질 다 설러수다11). 아판
A : 친정어머니네 이걸 허는 거 해주십서 허젠 두번이나 간 보난 엇언게 엇언. 놈이 마늘까레 

11) 설으다 : 하던 일을 끝내려고 정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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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는 건 몰르고, 강 보난 엇이난에 에에 허고 치왔주게. 
Q : 할머니네 보다 계장님네가 낫수다게
A : 우리도 그 삼춘네영 우리 이 물질 다 해도 성할망이 앚안 몬 이것 저것 아나난 난 

그거를 어릴 때 아난 거, 경허난 어릴 때 아난 거 다 알아지는 거.
Q : 그 어머니 그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건가?
B : 에에
A : 할망?  
B : 못헙니다. 
A : 몰라. 귀 막아부난
B : 귀 막앙 잘 알아듣지 못 허고 양


